
2020 비교과 교육과정 성공 수기 공모전

전공역량 최우수상

신○지(유아교육과)

경진대회

내용

1.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?

 2020학년도 1학기는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수업방식이 전면 온라인 원격으로 변경될 

뿐 아니라, 학과 행사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제가 참여한 교구-교재 활용 수업 

시연 경진대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. 처음에는 현장과 연계되는 과목이 많은 유아교육과의 

수업 및 경진대회를 온라인으로 참여하려니 막막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. 하지만 교수님들께

서 배려해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수업 방법을 조정해주셔서 점점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졌고, 

온라인 프로그램 진행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이례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경

진대회에 참가하여, 평소 오프라인이라면 도전해보지 못했을 거대한 규모의 교구를 활용해보

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. 동시에, 2020-1학기에 수강하고 있던 유아 미술교육을 현장에 적

용하는 경험을 통해 전공역량을 함양시키고 싶다고 생각하여 본 비교과 교육과정을 신청하게 

되었습니다. 

2. 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 과정 등 참여 경험 소개

 경진대회는 교육계획안, 독후감, 수업 시연의 총 3가지 부문으로 진행되었는데, 저는 교육계

획안 부문을 개별로도 참여하고, 조별로도 참여하여 두 부문 모두 우수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

거둘 수 있었습니다. 제게는 모두 큰 의미가 있었지만, 오늘은 그중에서도 개별 교육계획안

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. 

[1. 빈틈 있는 계획안 작성하기]

 우선 교육계획안이란, 유아 교사로서 유아들과 어떤 활동을 진행할 것인지 도입, 전개, 마무

리의 내용으로 계획한 문서를 말하며 활동 계획안이라고도 합니다.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

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교사가 중심이 되어 계획한 활동보다는 유아가 중심이 되고, 유아

의 놀이가 중심이 되어 자연스럽고 즐거운 배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현장의 변환이 요구되

고 있습니다. 이러한 개정된 교육과정의 분위기에 맞추어 사전에 교사가 계획안을 작성할 것

이 아니라,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찰한 내용을 담는 사후일지를 작성할 것을 요구

하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, 계획안을 쓰기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. ‘교사가 주도

해서는 안 된다’라는 생각을 가지고 ‘계획안’을 작성하려니 그야말로 딜레마였습니다. 

 그러나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현장에서도 단계적인 변환이 적용되어야 하며, 이를 위



해서는 교사의 계획안이 전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. 유아의 자발적인 놀이에서 

시작된 활동을 확장하게 시켜주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지만, 유아에게 놀잇감과 탐색 거리를 

제공하는 것 또한 교사의 환경구성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. 

 이러한 맥락에서, 저는 ‘빈틈 있는 계획안’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. 교사가 주도하는 활동이 

아닌 교사가 놀잇감을 제공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획안 곳곳에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

둔 여백을 마련했습니다. 교사가 유아의 놀이 양상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

유아의 관심이 옮겨가는 전이 양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방법입니다. 또 큰 틀

에서 예상되는 놀이의 흐름을 잡아놓고 도입, 전개, 마무리마다 예상되는 교사와 유아의 발

문을 최대한 많이 적어보는 것도 빈틈은 있지만, 전혀 허술하지 않은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

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

[2. 걸리버를 묶어라] 

 계획안에 작성한 활동명은 ‘걸리버를 묶어라’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리버 여행기 동화를 

연계한 미술 활동이었습니다. 유아에게 놀잇감을 제공할 때 유아가 친숙하게 느끼면서도 새

롭고 재미있는 놀잇감을 제공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따라서 걸리버를 묶는 줄을 친숙

한 생활도 구인 ‘양말’로 정했습니다. 그러나 단순히 양말만 제공했을 때보다 양말 공장의 폐

기물인 ‘양말목’을 제공했을 때, 친숙한 사물을 새롭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활용품에 대

한 유아의 관심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

다. (본인 제작 영상 자료 캡처)       

          

▶[도입] 활동을 시작하며 유아들에게 걸리버 여행기 동화의 내용을 기억하도록 질문
▶[전개] 유아들이 소인국 마을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하고, 세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
1) 양말목으로 걸리버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그룹
2) 양말목을 꼬거나 엮어서 걸리버를 묶을 밧줄을 만드는 그룹
3) 재활용품으로 소인국 마을 사람들의 집과 마을을 만드는 그룹
▶[마무리] 바깥 놀이로 확장하여 걸리버를 포박하는 신체활동으로 연계

 활동 계획안을 작성하는 내내 ‘내가 정말 이 수업을 진행한다면 어떤 방문할까?’ 고민했습

니다. 결과적으로 본 활동에서는 유아가 이야기를 확장해갈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공하는 

것이 교사의 역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. 특히 유아는 가상의 이야기일지라도 몰입하는 능력

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황 속 교사로 자신을 대입하여 어떻게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, 해결하



도록 지원해줄지 고민하는 과정은 제게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.

 이러한 즐거움은 감사하게도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기까지 이어졌고, 끊임없이 고민하는 교

사가 좋은 교사라는 것을 실감하여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. 

3.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좋았던 점, 프로그램의 우수한 점 등 프로그램의 장점 소개

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앞에서 언급했던 ‘즐거움’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. 

사실 2학년이 되고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‘이렇게 해서 내가 유아 교사로서의 역량을 

갖출 수 있을까?’라는 고민과 함께 현장에 나갔을 때 갖춰야 할 실무 능력을 걱정했습니다. 

걱정은 곧 유아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한 소망과 기쁨보다는 부담감과 고민거리만을 잔뜩 안겨

주었습니다. 그러나 경진대회를 통해 현장에서 적용될 수업을 고민하고, 시행되는 교육과정

의 방향성과 부합하게 계획안을 작성해보고, 고안해낸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

험은 실제 상황에 교사로서 자신을 대입해보게 했습니다. 그러한 과정에서 유아교육과에 처

음 지원해서 들어왔을 때와 같은 설렘을 되찾을 수 있었고, 고민하는 것조차도 즐거움이 되

었습니다.

 경진대회는 시상을 위한 심사가 있어서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는 없지만, 그만큼 더 

유아교육과 예비교사들의 자율성이 확보된 수업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

있습니다. 저 또한 활동 계획안을 작성하며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다, 피드백 받고 싶다는 생

각을 수도 없이 했지만 그럴 수 없어 여러 교재, 교구들을 찾아보고,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

를 펴보고, 배웠던 전공 교재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. 이러한 경험을 했느냐, 안 했느냐의 차

이는 현장에 나갔을 때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4. 어떤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은지?

 유아 교사로서 전공역량을 함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구를 더 정교하게 만들게 되는 것에 

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경진대회에 참가해보고 나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. 교재-교

구를 잘 활용하는 것은 교육적 철학과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성을 고려한 고민이 실제로 이뤄

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.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유아교육과 학우 여러분들도 훌륭한 교사

가 될 수 있을지, 본인의 역량과 가능성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하지만 ‘늘 고민

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’라고 하는 것처럼 고민하기 위한 도전, 경진대회를 통해서 해보시길 

추천합니다. 분명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. 

5.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및 제안사항

 저는 2020-1학기 수강하고 있던 유아 미술교육에서 출발한 계획안을 수정하고 검토하며 본 

경진대회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. 전공과목의 과제와 연계되어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

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일부는 장학금이 아닌 시상금으로 진행



된다면 장학금 수혜 범위가 남아 있지 않아 따로 시간을 내서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참여

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

6. 이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?

 유아교육과 교재-교구 활용 수업 시연 경진대회는 ‘즐거운 고민’이다. 경진대회를 통해 교사

로서 이론의 적용과 현장의 실제를 고민할 수 있고, 그 고민의 과정이 설레고 즐겁기 때문이

다.


